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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성, 진흥기업 지분 57.6% 인수
기존 건설업 강화 시너지효과 기대 … 도로․교량․철도 공사 강점

효성은 1월28일 내수사업 강화를 위해 중견건설기업 진흥기업 지분 57.6%를 930억7000만원에 인수한다고 

공시했다.

효성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와 구주 인수 방식으로 진흥기업 주식 1억411만3000주를 인수해 최대주주

가 됐다.

진흥기업은 1959년 설립된 중견건설기업으로 <더 루벤스>(아파트)와 <마제스 타워>(주상복합아파트)라는 

브랜드로 주택사업을 펼쳐왔다.

2007년 매출은 약 5600억원으로 시공능력평가 45위이며 도로, 교량, 철도, 상하수도 공사에 강점을 보유하고 

있다.

매출 기준 사업 포트폴리오는 주택사업이 60%, 토목․관공사가 40%를 차지하고 있다.

진흥기업은 주택경기 침체로 부산, 광주 등지의 미분양 아파트가 늘면서 2007년 하반기부터 현금 유동성 확

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.

특히, 주택사업을 통해 발생한 프로젝트 파이낸싱(PF) 사업의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고, 신규 PF가 중단되면

서 사실상 사업 수주가 힘든 상황이었다.

이에 따라 전홍규 대표이사 등 회사 주식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임원들이 그룹사를 중심으로 회사를 매각하

는 방안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.

 효성은 “진흥기업 인수를 계기로 기존 건설업을 강화할 수 있게 됐으며 중공업과 금융 등의 사업들과 연계

해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말하고 “그동안 신성장 동력 확보 일환으로 내수 사업 확대에 힘

써왔다”고 덧붙였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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